
2023년도 대통령과학장학생 3명 선정
- 기초교육학부 양은규,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심수연, 생명과학부 김정서 학생 선발돼

▲ (왼쪽부터) 기초교육학부 양은규,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심수연, 생명과학부 김정서 학생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직무대행 박래길) 기초교육학부 양은규, 전기전자컴퓨터

공학부 심수연, 생명과학부 김정서 학생이 2023년 대통령과학장학금 장학생에 선정

됐다. 

장학생에 선정된 경우 올해부터 졸업 때까지 등록금과 학업장려비를 지원받게 된다. 

올해는 157명의 국내외 신규 장학생이 선정됐다.

양은규 학생은 “대통령과학장학금을 받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장학생으로 

선정된 것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을 계기로 더욱 학업에 정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

다.

심수연 학생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교육봉사에도 성실히 임한 결과 좋은 기회

를 얻었다”며 “대한민국 인재상에 이어 이번 장학금도 응원해주신 손진희 지도교수

님께 감사드리고, 사회공헌을 실천하는 공학도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

했다.  

김정서 학생은 “장학금 수혜는 큰 영광이자 동기부여”라며 “그동안 이끌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생명현상 연구에 정진해 사람들이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

도록 기여하고 싶다”고 포부를 전했다. 

대통령과학장학생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수여하는 장학금으로 창의적이고 잠재력이 풍

부한 과학기술 분야 최우수 학생을 발굴·육성 지원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핵심 과학



자군을 양성하는 장학제도로, 학업성적과 과학 관련 활동, 성장계획, 봉사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심층면접을 거쳐 선발한다.

2003년부터 학부 1학년과 3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150여 명의 국내외 이공계 대학생

을 선발되어 졸업 때까지 등록금 전액과 학기당 250만원의 학업장려비를 지원받고 

있다.


